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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미국의 부통령을 지냈던 앨 고어(Al Gore)는 환경운동가로

서 1,000회 이상의 환경에 관련된 강연을 하였으며, 󰡔불편한 

진실󰡕(2006)이라는 저서를 냈다. 구겐하임(Davis Guggenheim)

은 그의 강연과 여러 활동을 편집하여 다큐멘터리 영화 <불편

한 진실>(2006)을 제작했다. 그동안 앨 고어의 책과 다큐멘터

리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논의한 국내 논문은 앨 고어가 쓴 

책 󰡔불편한 진실󰡕을 활용한 초등교육수업사례를 제시한 류현

종(2013)의 논문 외에는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상

당히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Aaron Sachs(2007)는 󰡔불편한 

진실󰡕을 󰡔침묵의 봄󰡕과 관련하여 이 책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Marlo Lewis(2006)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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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적인 증거로 비판을 하면서 과장되어 있거나 정보가 잘못되

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Marlo Lewis의 시도가 오

히려 잘못되었음을 2장에서 지적하고자 한다. 

Jessica M. Nolan(2010)는 영화 <불편한 진실>이 개봉한 지 

약 3년 후, 수많은 상을 받았고 미국에서 총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5위를 기록했으며(Box office Mojo, 2008), 더 중요한 점은, 영화 

<불편한 진실>이 상영되기 시작한 지 단 몇 개월 안에 전 세계의 

교육자들이 이 영화를 교육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Grant D. Jacobsen(2011)은 <불편한 진실>을 본 후 행동변

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의 지표를 추적하기 위해 사람들

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탄소상쇄기 구매의 증가를 일으키는지

를 실험하였다. 

이에 이 논문은 책과 영화는 환경적인 내용으로 볼 때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영화 <불편한 진실>의 환경요소가 지니고 있

는 중요한 점을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여 강의를 한 후, 이 영화

를 통해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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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조사를 하여 그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화 <불편한 진실>에 나타나는 환경요소를 환경

과학 연구자와 함께 추출하여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에서 

보여주는 지구온난화의 상황이 환경과학 측면에서 어떻게 분

석되는지 논증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하여 이 논문은 영화를 

활용한 환경교육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점차 기후변화의 과학적 증거가 늘어나고 있으며, 2013년 작

성된 5차 평가보고서에서는 기후시스템에 대한 인류의 영향은 

명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여러 사회경제분야에서 정책

결정자들은 지역 및 국가규모에서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및 

완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매체

를 이용한 기후변화 정보의 적극적인 전달은 활발하지 못하여 

사람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에 따라 문화 중 가장 대중적 파급력이 큰 영화 장르에서 기후변

화로 인한 재해를 소재로 한 영화가 많이 제작되고 있다. 연 2억 

명의 관객이 영화를 관람하는 한국에서는 특히 영화를 활용한 

환경교육의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 환경영화를 봄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성찰하고 인간을 이해하며 시대가 요구하

는 덕목을 함양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환경영화에 관한 논문들은 인문사회학쪽 접근이 많았

다. 이는 주로 환경영화를 보기 전과 보고 난 후의 관객의 환경

에 대한 각성이 얼마나 일어났는지와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각 정부는 어떤 환경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등이 

연구되었다. 그 외의 논문에서는 영화가 개봉된 이후 환경에 

관한 국제적인 영향 등이 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과학적인 

검증과 함께 이루어진 논문은 거의 없다.

이 논문에서는 영화에 나타난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인문학

적 접근과 환경 과학적 접근을 함께 하는 융합적 해석을 시도

할 것이다. 

기후변화는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이나 화석연료를 사

용하는 인간의 활동이 지구온난화를 가속시켜 생긴 것이다. 이 

논문은 <불편한 진실>에서 다루어진 기상이변을 크게 지구온

난화에 의한 극한 한파, 극한 폭풍우, 사막화, 해수면 상승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즉 이 논문에서는 이 영화에 나타나는 기상이변의 환경 과학

적 검증과 환경영화가 관객에게 환경인식교육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 효과적인 환경교육방법을 모색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II. 영화 <불편한 진실>에 관한 논란

구겐하임 감독은 Risen Magaziner저널과의 인터뷰(2010)에

서 영화 <불편한 진실>이 앨 고어가 강연한 환경적인 내용뿐

만 아니라 앨 고어의 정치적 고민에 대해서도 많이 장면화했다

고 주장했다. 영화 <불편한 진실>에서는 앨 고어가 제시한 지

난 65만 년 동안의 이산화탄소와 온도 데이터를 그래프를 통

해 현재 이산화탄소량 수준이 과거의 정상적인 연간, 계절간 

변동 폭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앨 고어는 화학연료 소비량이 지금 수준대로 계속된다면 향

후 50년 이내에 이산화탄소량은 무서울 정도로 증가할 것임을 

강조하고, 청중들에게 수치 데이터와 퇴각하는 빙하의 사진을 

보여주며 현재의 지구온난화현상이 지속된다면 낮은 지대의 

맨해튼은 물에 잠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인류는 이미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늦추는 데 필요한 기

술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변화시키려

는 정치적 의지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심각한 환경 

위기가 킬리만자로, 몬태나 주 빙하국립공원, 콜롬비아 빙하, 

히말라야, 이태리 령 알프스, 남미 파타고니아 같은 빙하와 만

년설을 가진 곳에서 나타남을 강조한다. 역사 65만년 동안 가

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던 2005년, 대부분의 빙하 지대가 녹아

내려 심각한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불러온다는 것을 강조한다. 

인류의 변화된 소비 행태가 부추긴 CO₂의 증가는 북극의 빙

하를 10년을 주기로 9%씩 녹이고 있으며 지금의 속도가 유지

된다면 오래지 않아 플로리다, 상하이, 인도, 뉴욕 등 대도시의 

40% 이상이 물에 잠기고 네덜란드는 지도에서 사라지게 된다

고 주장하며, 기온 상승은 국가를 막론하고 전 세계에서 진행

되는 현상임을 강조한다. 

기온이 상승함으로 인해 어떤 지역은 대홍수, 또 다른 지역

은 극심한 가뭄을 겪을 것이며 기후까지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임을 강조한다. 앨 고어는 기온상승이 인류의 생명과 지구의 

안위를 위협하고, 평생의 생존 터전과 목숨까지도 잃게 될 것

이라고 경고하며 빙하가 사라짐으로 인해 빙하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구의 40%가 심각한 식수난을 겪게 될 것임을 

강조한다. 또한 20년 이내에 빙하가 녹음으로 인해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 2005년 미국을 쑥대밭으로 만든 ‘카트리나’와 같

은 초강력 허리케인 2배 증가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앨 고어가 책 󰡔불편한 진실󰡕에서 제시한 기후변화 

문제를 왜곡하거나 과장한다고 분석한 논문도 있어, 이를 분석

해 보고자 한다. Marlo Lewis(2006)는 여러 사례를 들어 앨 

고어의 주장을 비판하는데,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앨 고어는 기후상승의 경제적, 환경적, 보건적 이익과 이산화탄

소(CO2)의 상승이 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며, 킬리만자로와 

다른 산의 빙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다른 자연적인 변동성을 인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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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온도는 4번의 간빙기를 겪는 동안 이산화탄소의 수치가 낮

을 때도 더 따뜻해져왔다. 

위와 같은 Marlo Lewis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요소

를 간과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의 산물이라는 것은 

매년 수천 편의 과학논문을 증거로 하고 있는 국제적인 공동의 

결과로, 다른 자연적인 요인의 변화도 모두 고려한 결과이다. 

지구 온난화가 2℃ 이상 진행된다면 더 이상 지구 생태계가 

가역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생태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Marlo Lewis처럼 일부 회의론자들이 특정한 현상을 

예로 드는 것은 지구온난화가 가져오는 극한 기상현상의 증가 

때문이고, 이는 수천 명의 전 세계 과학자와 정책관계자가 모

여서 만든 UN의 IPCC(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5차 보고서에서 충분히 검증받았으며, 모든 국가와 

과학자들이 검증한 내용이다. 일부 산업계에서 산업 활동에 주

는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저평가하려고 

하는 시도는 과학적인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본다.

Jessica M. Nolan(2010)은 영화 <불편한 진실>이 온실가스 

감소에 대한 지식, 관심, 의지를 증대시킨다고 주장하며, 이 영

화가 교육용, 동기부여용 도구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사

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평가할 지

표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두 집단군을 통해 그 효과를 평

가하였다. 하나는 영화를 자주 보러가는 지역 주민들을 표본으

로 하였고, 다른 하나는 학생들을 표본으로 하였다. 두 가지 연

구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한 결과는, <불편한 진실>을 봄으로써 

지구온난화의 원인에 대한 지식과 환경에 대한 관심, 그리고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려는 의지는 증가된다는 사실이다. 하지

만 두 번째 연구(학생들을 표본으로 한 것)에 의하면, 영화를 

본 후 즉시 실천에 옮기려는 의지는 필연적으로 한 달 뒤에는 

어떠한 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Nolan은 증대된 대중의 동기를 어떻게 활용하면 온실가스 방

출의 상당한 감소에 효과적일지 알아내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

다. 이처럼 분명히 <불편한 진실>이 온실가스 배출감소에는 효

과가 있음을 논증하였다. 

또한 Grant D. Jacobsen(2011)은 <불편한 진실>을 본 후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가정의 태도변화를 조사를 

하였다. 그는 이 영화가 자발적인 사람들의 탄소상쇄기 구매의 

증가를 일으키는지 실험하였다. 필름 개봉 후 두 달 동안 조사

한 결과 영화가 상영된 극장의 우편코드(zip code)를 기점으로 

10마일 반경 안의 집들은 자발적인 탄소 상쇄기 구매율이 50

퍼센트가 올랐다. 다른 때에는 10마일 반경 안의 집들과 그 10

마일 밖의 집들의 탄소 상쇄기 구매 증가율이 같은 양상을 보

이기도 했다. 하지만 개개인들이 필름을 본 일 년 이후에 탄소 

상쇄기를 산 증거들이 포착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불편한 진

실>의 내용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그 효과에 대한 검증

도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자들의 <불편한 진실>에 관한 

관심은 적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영화 속 환경요소를 환경과

학적으로 접근해 보고, 이를 활용한 환경교육의 효과를 서베이

로 검중하고자 한다. 

III. <불편한 진실>의 환경과학적 분석

앞서 언급한 국제연합 환경 프로그램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과 세계기상기구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에 의해 1988년 설립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기후변화와 이로 인해 각 분야

에 미치는 영향의 대한 현재의 지식수준을 각 전문가들이 포괄

적으로 평가하고 약 5-6년마다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전 세

계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으로 갈수록 인위적인 기후변화의 과

학적 증거가 늘어나고 있으며 2013년 작성된 5차 평가보고서

에서는 기후시스템에 대한 인류의 영향은 명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즉 이러한 인류에 의한 전 지구 온난화는 열파, 호우, 

태풍 및 폭풍, 가뭄 등과 같은 극한기후 현상 (extreme 

climate events)의 빈도와 강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Emanuel 2005, Webster et al. 2005, IPCC 2007; 2012; 

2013, Kharin et al 2013). 극한기후 현상은 대부분의 자연재

해를 야기하며 현재 인간은 이러한 자연재해에 심각하게 노출

되어 있다 (IPCC 2012). 따라서 여러 사회경제분야에서 정책

결정자들은 지역 및 국가규모에서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및 

완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을 

상대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정보의 적극적인 전

달은 활발하지 못하여 일반인들 각자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은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IPCC(2012)자료에 따르면 기후변화란 단시간에 걸쳐 일어

나는 현상이 아니라 기후 특성의 평균 또는 변동성의 변화로써 

수십 년 또는 그 이상 오래 지속되는 기후상태의 변화를 의미

하고,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기후시스템의 온난화는 명백한 

사실이며, 1950년 이후 관측된 많은 변화들은 지난 몇 세기 동

안 전례가 없었다는 것이다. 대기와 해양은 따뜻해지고 눈과 

빙하의 양은 줄어들어 해수면은 상승하고 있으며 대기 중 이산

화탄소의 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온

실기체로서 최근에 대기 중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대부분

이 인위적인 활동에 의한 것이며 지금 당장 배출을 중단하더라



황영미･오정진

공학교육연구 제19권 제5호, 201660

도 최대 2,000년에 이르는 잔류기간 때문에 미래에도 당분간 

전 지구에 걸친 온난화는 계속될 것이다 (IPCC 2007; 2013). 

이 장에서는 <불편한 진실>에 나타나는 환경요소를 4가지로 

구분하여 접근해 보고자 한다. 

1. 지구 온난화에 의한 한파

과거 기후변화의 증거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지시자 

(proxy)를 이용하여 과거의 기후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계속되

고 있다. 지구에는 과거 수 억년 전부터 현재까지 온난한 시기

와 수차례의 빙하기 (ice age)가 반복되었다. 가장 최근의 빙

하기는 태양을 공전하는 지구궤도의 변화 (Milankovich 주기)

로 인하여 약 11만 6천년 전에 시작하여 마지막최대빙하기 

(Last Glacial Maximum, LGM)인 약 2만 1천년 전에 최고에 

이르렀다 (Stirling et al. 1998). 이처럼 빙하기는 빙하시대가 

시작하고 끝나기 까지 매우 장시간이 소요된다 (IPCC 2007). 

전지구의 자연계는 평형을 이루기 위하여 움직이므로 저위도

의 열은 대기와 해양을 통해 남과 북의 양 극 방향으로 수송이 

일어난다. 해양의 대표적인 열수송은 대서양 자오선역전순환 

(Atlantic 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 AMOC)이라

고 하는 순환에 의해 이루어진다. 북대서양에서 온도가 높은 

해수가 해수 표층에서 저위도로부터 고위도쪽으로 이동하고 

고위도의 온도가 낮아진 해수는 밀도가 높아져 심해에서 저위

도로 이동하는 열의 순환을 보여준다. 

IPCC(2007) 자료에 따르면 미래에는 온난화로 인하여 일부 

기후모델 (Climate model)에서는 심지어 AMOC가 중단될 것

이라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많은 기후학자들은 이에 대하여 동

의하지 않으며, 미래에는 북대서양의 AMOC가 약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 증가의 

영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기온의 계속적인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2. 강한 폭풍우

토네이도는 허리케인과 같이 극한 바람 (extreme wind) 현

상이지만 발생 구조는 다르다. 극도로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에

서 발생하는 국지적인 공간 규모의 극한 바람 현상이다. 미국

기상청이 미국 중부 대평원 지역인 텍사스, 오클라호마, 캔자

스, 아칸소, 미주리에 토네이도 경보를 발령했다고 나오는데, 

이 지역은 토네이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쉽게 관측되지 않는 현상이며 미국에서 가장 빈

번하게 발생한다 (IPCC 2012). 토네이도는 강도로 보면 가장 

강력한 폭풍우이며 공간규모가 극도로 작고 발생부터 소멸까

지의 기간이 짧으며 이동 경로도 예측하기 힘들다. 미국에서 

연평균 1,200개가 발생하는 토네이도는 60-65명의 사망자와 

1,500명의 부상자를 야기한 심각한 극한현상이며,(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2010), 

1950년 이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Trenberth et al. 

2007; Kunkel et al 2008). 

하지만 전 지구적으로 토네이도에 대한 관측된 변화 추세는 

자료의 불균일성(data inhomogeneity)과 모니터링 체계의 부

적절성으로 인하여 신뢰 수준은 낮고 미래의 토네이도 빈도의 

변화 전망(future change projection)도 기후 모델 (climate 

model)이 소규모의 현상을 모의(simulation)할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신뢰 수준이 낮다고 이미 IPCC(2012)에서 분

석되어 있다. 

  

3. 사막화

가뭄 (drought), 사막화 (desertification), 먼지 폭풍 (dust 

storm)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현상으로써 온난화

로 인한 토양 수분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사막화는 시

민들의 대규모 이주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사막화란 건조, 반건조 및 건조한 저습 지역에서 기후변동과 

인간활동을 비롯한 여러 인자로 인해 토지가 황폐화 (바람이나 

물에 의해 야기된 토양 침식,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혹은 경제적 퇴화, 자연 식생의 장기적 소실) 된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가뭄과 사막화가 장기간 지속되면 지역 경제의 쇠

퇴, 외지로의 이주, 기근, 관개지역의 부분적 붕괴, 또는 수력

전기나 천수답에 의존하는 생계의 손실 같은 간접 손실을 유발

한다. 파머가뭄지수는 육지 수분의 국지적인 손실 범위를 비교

하는데 사용된다. 전체적인 가뭄 상황이 1900년 이후에 전지

구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인간 활동 (과다한 경작 및 목축, 벌채 등)은 아프리카

와 아시아에서 사막화를 더욱 악화시켰다 (IPCC 2012). 20세

기에 걸쳐 사하라와 중동 사막지역에는 토양의 건조화가 가속

되어 먼지의 양이 크게 증가하였고, 중국, 몽골 지역의 황사발

원지 (Asian dust source region)의 면적도 증가하였다

(Mahowald et al 2010; Igarashi et al 2011).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한 21세기 말 전망에 의하면 지중해, 미국 남서

부, 아프리카 남부에서 토양 건조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제시하였고 (IPCC 2013), 중국의 건조 및 반건조 지역

에서 사막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하였다 (IPCC 2012). 

이러한 사막화의 가속은 시민들의 대규모 이주를 발생시키기

도 한다 (Afifi, 2011). 실제로 아프리카의 니제르에서 대규모 

이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UN에서는 심각한 가뭄 및 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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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화를 겪는 국가들의 사막화를 방지하고 가뭄의 영향을 완화

를 목표로 1994년에 UN 사막화방지협약기구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을 

출범시켰으며 몽골에서는 사막화에 적응하고 이로 인한 악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국가 개발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Mijiddorj, 2008; UNDP Mongolia, 2009; IPCC 2012). 

4. 해수면 상승

작은 섬지역과 고도가 낮은 도서 국가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범람, 해안선의 변화, 지하 대수층으로의 염수 침입 등과 

같은 영향에 매우 취약하다. 84개 개발도상국 전역에 걸쳐 해

수면 상승이 해안 범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평가에서, 

육지의 범람 측면에서 해수면이 1m 상승할 때 취약성이 가장 

큰 지역은 동아시아와 태평양이고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중동과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

역이 뒤를 잇는다. 

해수면 상승에 가장 취약한 지역인 동아시아는 인구가 가장 많

고 대규모의 도시가 해안가에 위치하였으며, 산업화가 진전된 지

역이므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더욱 큰 피해가 예상된다. 

IPCC 5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해수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은 지구온난화가 가속화 되면서 발생하는 해수의 팽

창과 육지에 저장된 물(특히 빙하(glaciers)와 빙상(ice 

sheets))이 해양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19세기 중

반 이후 해수면 상승률은 과거 2000년의 평균보다 컸고 최근

으로 갈수록 이는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1901~2010년에 전 

지구 평균해수면은 0.19m 상승하였다 (Church and White, 

2011; Nerem et al., 2010; IPCC 2013). 또한 미래에도 지속

적으로 상승할 것이며 해양온난화 강화와 빙하의 질량 감소로 

인하여 1971~2010년에 관측된 상승률을 초과할 것이라고 제

시하였다 (IPCC 2013). 해안에 위치한 많은 대도시와 고도가 

낮은 도서 국가들은 해수면상승으로 인한 범람, 해안선의 변화, 

지하 대수층으로의 염수 침입 등과 같은 영향에 매우 취약하

다. 따라서 해수면상승은 지역민의 대규모 이주를 야기할 수 

있다(IPCC 2012).

IV. 수업모델과 그 효과의 조사

영화를 활용하여 환경교육을 하는 것은 흥미롭게 가르치고 

배울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이 인간과 맺는 관계에 대해 깊이 

성찰하여 단순한 기술력 고안을 넘어서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된다. 

수업은 아래와 같이 진행될 수 있다. 

Fig.1 Teaching Environmental factors model using films  

영화를 활용한 환경 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숙명여

자대학교 융합전공학생(총 16명, 3학년 7명과 4학년 9명)을 

대상으로 환경에 관한 수업을 한 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학

생들에게는 양적 방법인 서베이를 활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수업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검증’ 가능한 수

치 데이터가 필요했기 때문에 서베이로 진행하였다. 학생 서베

이의 양적 자료는 연구의 수업의 효과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 환경 영화를 보기 전과 환경 영화를 본 후, 환경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Fig. 2 Survey 1

1) 경각심을 심하게 느꼈다  (8명)

2) 경각심을 잠깐 느꼈다    (5명)

3) 원래 알고 있던 사실이라 임팩트가 강하지 않았다. (3명)

수업을 들은 후 영화를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에 대해 ‘경각

심을 느꼈다’고 응답한 학생이 모두 81%나 되었으며, ‘임팩트

가 강하지 않았다’는 학생은 19%에 불과해 영화를 통한 수업

을 통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졌음을 검증할 수 있

었다.



황영미･오정진

공학교육연구 제19권 제5호, 201662

○ 경각심을 느꼈다면 이러한 인식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되는가?

Fig. 3 Survey 2

1) 아니다  (4명)

2) 그렇다    (12명)

3) 몹시 그렇다    (0명)

환경 인식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인식이 오

래 지속될 것인가는 75%나 되어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지만 몹

시 그렇다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실행이나 환기가 더 필요하다는 결과로 분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경각심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영화 활용 교육 외에 

개인이나 정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서베이를 진

행했다. 

○ 환경문제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Fig. 4 Survey 3

1)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0명)

2) 더 노력해야 한다 (16명)

○ 환경문제에 대해 개인의 각성이 더 필요한가?

Fig. 5 Survey 4

1)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0명)

2) 더 노력해야 한다 (10명)

3)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지속적인 관심이 

유지되지는 않는다 (6명)

○ 환경문제에 대한 각성에 어느 기관이 가장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순서대로 나열하시오)

Fig. 6 Survey 5

1. 언론   2. 개인   3. 정부  (1명)

1. 개인   2. 정부   3. 언론 (7명)

1. 정부   2. 개인   3. 언론 (2명)

1. 정부   2. 언론   3. 개인 (6명)

○ 환경영화가 관객과 소통하기 위해 어떤 방향이 필요하다

고 생각되는가? 

-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환경문제

들의 심각성을 강조해야 한다.

- 임팩트를 주는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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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주제가 다양해야 하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어야 한다.

- 조금 더 쉽게 다가가야 한다.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같이 

내용을 조금 가볍게. 왜냐하면 사람들도 심각한 것은 알지

만 내용이 심각할 경우 더 외면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

- 앨 고어 외에 그와 같이 영향력 있는 인물이 적극적 환경

영화 홍보활동과 의지를 보여준다면 효과가 클 것 같다

- 영화 홍보, 접근성 확보

-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환경 내용 이외의 다양성

-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어서 정보를 알

기 좋다. 또한 흥미 있는 요소도 접목하니까 더욱 좋다

 ○ 환경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써 보라.(복수선택 가능)

1)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재활용 (4명)

2) 고기 줄이기 (1명)

3) 손수건 쓰기 (2명)

Fig. 7 Survey 7 

4) 착한소비(환경에 대한 지불을 기꺼이) (5명)

5) 에너지 절약 (1명)

6) 텀블러 사용 (2명)

7) 대중교통사용 (4명)

8) 나무심기 (2명)

9) 전기절약 (2명)

10) 물절약 (2명)

11)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2명)

12) 분리수거 (2명)

이러한 서베이 결과를 볼 때, <불편한 진실>이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  론

이 논문은 현 시대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기후변화를 중심

으로 한 환경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의 환경교육적 효과성

에 주목하고, 이에 대해 인문학적인 해석과 함께 환경과학적 

분석을 통해 융합적으로 그 의미에 접근하였다. 환경영화는 지

속적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과학적인 근거를 이 

논문이 제시하였다. 융합연구가 강조되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

춰, 인문학과 기후학과 함께 살펴본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여러 나라가 함께 국제적인 공조를 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각

국 내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실행을 해야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에 대한 실천적 정책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이 논문의 목적이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현실로 다가온 환경재난을 눈앞에 가시

화시킨 영화를 통해 위기를 재인식하고, 해결을 조금 더 앞당

기는 인식의 전환을 꾀하고자 한다. 

인문학적인 접근만으로는 실천으로의 각성에 이르지 못하는 

추상적 논리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환경과학적인 접근만으로

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통찰적이며 원리에 이르는 접근이 이

루어지기 어려운 한계 극복하고자 한 이 논문은 영화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 제시한 환경영화를 활용한 수업 방식은 이 

논문의 대상자인 융합전공자뿐만 아니라 공학도들에게도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즉 이러한 교육은 공학도들을 단지 기술자가 

아니라 사회와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는 융합적 전

문인으로 양성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환경문

제의 해결책을 고민해 보게 할 뿐만 아니라 환경윤리적 측면과 

창의적 측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환경교육 현장을 넘어서 다른 영역의 공학교육에도 활

용가능할 것이다. 

이 논문은 숙명여자대학교 교내연구 1-1503-0249에 의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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